
 

 

◆ 축도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폐회찬양,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2024년 11월 10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11월 예배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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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낭독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Protect me, LORD God! I run to you for safety,  
and I have said, "Only you are my Lord!  

Every good thing I have is a gift from you." 
Your people are wonderful, and they make me happy,  
but worshipers of other gods will have much sorrow.  

I refuse to offer sacrifices of blood to those gods  
or worship in their name. You, LORD, are all I want!  

You are my choice, and you keep me safe. 
You make my life pleasant, and my future is bright. 

I praise you, LORD, for being my guide.  
Even in the darkest night, your teachings fill my mind. 

I will always look to you,  
as you stand beside me  and protect me from fear.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The son said,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God in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But his father said to the servants, "Hurry & bring the best clothes & 
put them on him. Give him a ring for his finger & sandals for his feet. 

Get the best calf and prepare it, so we can eat and celebrate. 
This son of mine was dead, but has now come back to life.  

He was lost & has now been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The older son had been out in the field. But when he came near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dancing.  So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over & asked, "What's going on here?" 

The servant answered, "Your brother has come home safe and sound, 
and your father ordered us to kill the best calf." 

The older brother got so angry that he would not even go into the 
house. His father came out and begged him to go in. 

But he said to his father, "For years I have worked for you like a 
slave and have always obeyed you. But you have never even given 

me a little goat, so that I could give a dinner for my friends. 
This other son of yours wasted your money on prostitutes.  

And now that he has come home, you ordered the best calf to be 
killed for a feast."  His father replied, "My son, you are always with 

me, &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should be glad & celebrate! 
Your brother was dead, but he is now alive.  

He was lost and has now been found." (Amen)  

 

1. 2024년 교회 표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최미현 성도     

3. 11월 30일(토) : 새소망 가족모임 - 황호진/이경미 집사 가정 

4. 성도 소식 

    * 고귀란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최경희 집사님의 오른 손 관절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과 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편홍법/신유희(도중,예원) : 스페인 (11/7-14) 

       - 최미현 : 토론토 (11/11-16) 

5. 러시아 소망선교센터 철거소송이 승소하고, 장석천 선교사님의    

   11월 선교지 복귀가 은혜 중에 잘 준비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6.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합시다. 



 

 
 

9. 오늘의 말씀 :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2.’ 
 

◆ 누가복음 15장 20b-32절 

 20b.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 Luke 15:20b-32 (Cev.)  

But when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sorry for him. He ran to his son and hugged & kissed him. 

 

 4. 찬양, ‘내 주님께 더 가까이’ 



 

 5. 찬양, ‘부르신 곳에서’ 

 

 6.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7.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8. 특송 : 성원식, 정은효, 성반석 


